
연중 제23주일                                                                   2020년 9월 6일(가해) 2490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Mr. Joseph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양 만 석  장 창 규 김 안 나  

8시 미사 최 혜 숙  윤 석 채  정 춘 홍  

11시 미사  황 성 숙  서 병 권  주 호 종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임 칠 성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신 은 혜 신 은 혜 

화답송 

입당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예물준비성가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 

파견성가 286번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제19회 성 바오 로  정하상 천주 교 회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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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9월 6일 

   오늘은 연중 제23주일 9월 6일 노동절 (Labor 

Day) 주말입니다. 어느새 휴가철인 여름의 끝을 맞

이합니다. 더위는 이미 많이 수그러졌고 섣부른 나

무는 어느새 잎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새 마켓에는 햇옥수수가 수북이 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을이 다가오는 소식을 전합니다. 

선선해진 날씨가 그렇고 태풍의 소식이 그렇고 나

뭇잎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청명

한 하늘이 그렇고 마켓의 햇사과와 옥수수가 그렇

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노동절 연휴를 맞아 많은 가족

들과 이웃이 모여 바베큐를 즐기며 삶을 나누고 우

정을 나누며 삶의 아름다움과 직업의 고마움을 느

낍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한 

일꾼들을 감사할 수 있는 고용주의 마음 또한 중요

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으로 많은 비즈

니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이들

이 직장을 잃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나 피고

용인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든 시간을 넘어 생계를 걱정하고 끼니를 걱정해

야 하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 뉴욕 타임스 뉴스에는 갑작스레 일자리

를 잃어 음식을 나누어 주는 줄에 서서 음식을 배급

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

즘은 고급 차를 타고 음식 배급을 받으러 오는 사람

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 배급을 받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감사함이 앞선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준비하

지 못한 고난의 시기입니다. 우리 일상은 불편을 넘

어서 고통으로 변하고 아이들의 교육이나 비즈니

스가 정체되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이는 호황을 누리기도 하지만 소

수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

로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적어도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

이 드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

습니다. 단순히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함 뿐만 아니

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

안함으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

니다. 아주 작은 배려도 큰 고마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현재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는 듯 계절은 

변합니다. 남쪽으로부터 몰려오는 9월의 허리케인 

태풍은 예전처럼 계속 우리를 위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렇게 세

상이 계절의 변화를 준비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

활의 변화를 준비할 때입니다. 긴 팔 셔츠를 꺼내

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 지지만 우리의 믿음

으로 서로 도우며 견디고 이겨 나가면 곧 좋은 시

간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오 복음의 18장의 이야기입

니다. 교회의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공

동체중심의 신앙입니다. 각 개인의 안위가 공동체

를 통해서 확실해지고 함께 더불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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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삶의 

방식이지만 또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의 무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살아가는 데는 

그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를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공동체 질서를 위한 하느님의 말씀은 십계명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하시어 약

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사람들은 오랜 여정에 지

쳐 하느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개인주의

와 집단주의가 팽배해지며 혼란스러울 때 하느님

은 모세에게 열 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오직 하느님

을 섬기고 믿으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입니다. 이 사랑의 법이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

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이 기본법은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도 “쉬마”라

는 이름으로 외우고 각 집의 문설주에 그 말씀이 

적힌 쪽지를 붙여놓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법은 ‘사

랑’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질서는 그 어느 

법보다 강한 결속력이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법은 예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

는 법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공동체에서 사랑이 결여되어 서

로를 믿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될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 있습

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웃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속이고 이용합니다. 안타깝게

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오늘 복음은 단순히 단죄를 하는 것이 아

니라 타일러서 스스로 회개하게 하는 방법을 택합

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사죄하며 죄

를 용서받으면, 그 사람은 새 삶을 살 수 있으니 모

두에게 좋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

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

니다. 오늘은 그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잘못

을 한 사람에게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교

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를 다른 민족 사

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

니다. (참고 마태오 18:15-17)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은 각 개인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

지만 이런 개인이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

는 공동체, 즉 교회에 용서와 단죄의 권한을 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8:18) 

 

   용서는 하느님의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신의 편

을 사랑하는 것도 쉽습니다. 악마들도 그런 사랑은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

히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깨닫

지 못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 믿는 이들의 영원한 숙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기 전에 자신

을 먼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은 남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내가 상대에게 

실수나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그리고 그 용서의 대상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

력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이

해하게 되어 용서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 포용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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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0년 9월 6일 

상대방을 마음을 녹이고 자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못 하면 우리는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따

라서 복수나 미움으로 가득 찬 가슴으로 힘든 생활

을 하게 됩니다. 이를 울화병이라고 하고 화병이라

고도 합니다. 하느님은 이에 복수나 미움은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 사람의 단죄를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면 다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

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18:19-20)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

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완벽

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평화롭지

는 않지만 가장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기에 행복할 수 있고 고통을 이겨

낼 수 있고 힘든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기에 모

든 것이 가능합니다.  

 

   팬더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때 우리는 더

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

처럼 사랑해야 한다.” 

 

   오늘도 바람은 우리에게 가을이 다가온다고 속

삭입니다. 사색의 계절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에 속삭여 주면 좋겠습니다.  



5 

미사참례 장소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당 안에 지정된 좌석이 다 찰 경우 사

제관 앞 임시 천막, 성당 친교실, 교육관 채플에

서 미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 안에

서 라디오 FM 98.5 주파수를 통해 미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미사는 성당 

주변만 입니다.   

알 림 

연중 제23주일   

첫째 주일 (9월) 

장궤틀 사용금지  

성당 안에서 주중과 주일에 장궤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발열 검사  

성당에 들어오기전 발열 검사를 하여 100℉

(37.7℃)이상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공동체 소식                                                                                                                   2020년 9월 6일 

제2회 솜씨 학생전 시상식  

일시 : 9월 13일(일)  12:30 p.m. 미사 중    
아래의 수상자들은 12:10 p.m. 까지 성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2684 

*9월 13일(일) 미사는 사생대회 시상식 관계로    

 영어 미사로 진행 되겠습니다. 

유치부  

이마리 Jeannie Ahn Rachel Baek  

Sara Lee 안디  

초등부 (1학년~3학년)   

이도현 Sabrina Flumiani Katherine Kim  

Julie Kim 이효영  

초등부 (4학년~5학년)  

Ketheren Sunghee Shin Joseph Kim Tera Kim  

권우빈   

중등부  

곽고운 Luke Kim 김예지 Monica  

Sean Kim Sara Kim  

고등부  

Jasmine Lee 이미셸 Dylan Park  

KCB 가톨릭 방송 기금마련 걷기대회  

걷기대회  

일정 : 9월 20일(일) 2 p.m.  

참가비 : $20.00 

장소 : 뉴저지 레오니아 오버팩 

주소 : 40 Fort Lee Road, Leonia, NJ 07605 

문의 : (718) 888-9130 

풍성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고 후원  

Course Sponsor : $300 (Pay to KCB) 

걷는 트랙을 따라 광고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주일학교 등록  

주일학교 등록을 9월 13일(일)부터 9월 20(일)

까지 2주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사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휴무  

9월 7일(월) Labor Day 관계로 휴무입니다. 

7 a.m. 미사는 있습니다.   



알 림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우리의 정성  

 

  

  

  

  

  

Net TV를 통한 미사 시청  

미사 시간 : 매주 일요일 8 a.m.  

Net TV 미사는 9월 13일(일)까지만 방송됩니다.   

케이블30 : 롱아일랜드 옵티멈(Optimum)  

케이블48 : 버라이존 파이오스

케이블97 : 뉴욕시 스펙트럼(Spectrum)    

유튜브(YouTube) 미사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주일날 어디서든 미

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당 유튜브 채널은 

“St Paul CHS 퀸즈성당”입니다.      

구독(subscribe)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subscribe)은 무료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 
본당 교우여러분들과의 더 가까운 소통과 본당 

소식의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기 위하여 오픈 채

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오픈채팅방 등록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에 있는 오픈 채팅을 클릭, 검색창에서 ‘성
바오로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를 검색 후 찾은 본

당 오픈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그룹 채팅 참여하

기를 클릭하여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방 참여 

방법에 문의가 있으신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은 성당소식을 신자분과 공유하기 

위한 곳입니다. 채팅방의 글을 보신 후 답글이나 

개인적은 글은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많은 답글

에 가려져 공지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서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 림 

세례 사진    

지난 8월 1일(토) 세례식 사진이 성당 사무실에 

있습니다. 세례자분은 사무실에서 사진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                                                                                                                 2020년  9월  6일 

미사 시간   

어린이 미사  

현재 한국어로 변경된 어린이(12:30 p.m.) 미사

가 9월 13일(일) 하루만 영어 미사로 변경됩니

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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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온

라인 헌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저희 퀸즈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성당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Amount 금액  

 • First Payment Date 날짜 (시작하는 날짜)   
 • Frequency 빈도 (One time 일회, Weekly 매주, Bi- 

weekly 격주, Monthly 매달, Quarterly 1 년에 4 번, 
Semi-annually 1 년에 2 번, Annually 1 년에 한번)  

 • End Date Type 종료일 방법 자동으로 계속하고 싶을 

땐 ongoing 을 클릭. 날짜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custom 을 클릭하여 Final Payment Date 종료일을 설

정합니다.  
* one time 일회 지급을 선택하시면 종료일은 상관없

습니다.  
3. [Checkout] 버튼을 누르면 My Gift Basket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4. My Gift Basket 페이지에서 헌금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헌금을 추가하고 싶으면 [Add 
More Gifts]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시고, [continue] 버튼을 

눌러 결제를 합니다.  
5. GiveCental 에 이미 회원 등록을 하셨으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새로 회원등록을 하시려면 [Complete Profile] 버
튼을 눌러 회원등록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

합니다. 회원등록을 하시면 기입한 정보가 저장되어 다

음 방문시 다시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Guest]로 결제 하시면 기입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

니다.  
6. 회원 등록을 하시면 상단의 MY ACCOUNT 에서 내 개

인정보,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금 서비스 안내                                                                                                2020년  9월  6일 

온라인 문자 메세지 헌금 가이드  
 

1.  새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2. 헌금페이지 링크가 들어오면 클릭합니다.  
3. 퀸즈성당의 헌금 페이지가 열리면 필요한 정보를 정

확하게 입력합니다.  
4. 비공개를 원하시면 Hide my name from everyone but the 

organizer 박스에 체크해 주세요. 이 박스에 체크를 하

지 않으면 내 이름이 공개됩니다.  
 

온라인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가이드 
 

1.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로 퀸즈성

당 헌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링크가 안될 때는 givecentral 홈페이지 https://
www.givecentral.org 에서 우측 상단의 [FIND YOUR 
CHARITY] 오렌지버튼을 클릭합니다. 찾기 박스에 

zip code 11354 를 입력하면 St. Paul Chong Ha Sang 
Parish 헌금페이지가 나옵니다.  
*퀸즈성당 헌금페이지의 첫화면에서 [View More]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헌금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2.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합니다. [Add More]를 클릭하여 다른 헌금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모두 선택

하셨으면 [Add to my Gift Basket]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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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0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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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unday in September  

By Fr. Joseph Veneroso, M.M.  

If Today You Hear God’s Voice 
<Twenty-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September 6,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Listen! What do you hear? Maybe people talking, birds singing, cars driving by, maybe music from your 
iPod. Or maybe silence. But here’s the interesting thing: at any given moment the air is FILLED with lit-
erally millions of sounds. Countless radio waves, TV signals, wi-fi signals, telephone calls jam the air 
around us but unless you have the appropriate device, you cannot hear or see anything. With the proper 
equipment, you can go online, zoom with people, watch a movie, text or video chat. Now, what if you 
wanted to communicate with God? Or more exactly, what if you found out God was trying to communi-
cate with you? Wouldn’t you do everything you could, get any device necessary, to hear God’s message to 
you? 
 
   Truth be told, God has been trying to communicate with you for years, since the day you were born, 
and certainly since the day you were baptized. God speaks to you through scripture. God speaks to you 
through other people, maybe even through a homily. God speaks to you in silence through your con-
science. God even speaks to you through those invisible radio, TV and wi-fi signals. The question is: do 
you recognize the voice of God if you hear it. And if you do hear and recognize it, how would you re-
spond? “If today you hear God’s voice, harden not your heart!” God is telling you to do the right thing. It 
may not be an easy thing, but it is what is necessary in your current situation. Each of us has problems. 
Each of us has awkward situations. God wants only the best for you. Listen for God’s voice. Harden not 
your heart. Respond and find healing, forgiveness and life.  

Announcements                                                                                     

23rd Sunday in Ordinary Time  
 

Do Christians correct and care for each other? Around 
the world, we are bound together in Christ Jesus. We 
are not perfect, but we ought to urge each other to bet-
ter follow the Lord. In Christ, we can reconcile and be 
reconciled. Love is the one thing that cannot hurt your 
neighbor; it is the answer to all the commandments. 
When we gather in his name, the Lord is with us.  

Prohibition of Use of Kneeler 
Inside the church, you can NOT use the kneeler in the 
mass, or when you pray. Please cooperate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all.   

Temperature Check  
Before entering the church for the mass, a temperature 
check is conducted, and if it is over 100℉, access is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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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Office Closed in Honor of Labor Day  
Date : Sep. 7th (Mon) 
There will be 7 a.m. mass on that day.  

Register for Sunday School  
Sunday School Registration will be started Sunday, Sep. 
13th to Sunday, Sep. 20th.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your Sunday School teachers or church 
office.  

Date : Sep. 13th (Sun)  
Time : 12:30 p.m. Mass  
Students who will receive the award should be in the 
church by 12:10 p.m. The name of award receivers are 
on the page 5, Korean announcements section.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3rd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6, 2020 (Year A)  No. 2490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Ezekiel   
   Ezekiel 33:7-9 (127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13:8-10 
Communion Antiphon 
   

 

Universal Prayer  
 

◎ Lord, hear our 
prayer.

◎ 

◎ 

◎ 

◎ 

◎ 

2020 St. Paul Chung Ha Sang Scholarship 


